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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지연구소,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개최

“제9회 북극협력주간”행사 일환…노르웨이, 덴마크 등과 국제 공동연구 현황 발표

□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가 지난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북극과학협력 

세미나와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□ 두 건의 세미나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주최하고 극지연구소와 

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관해 1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“제9회 

북극협력주간”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.

□ 북극과학협력 세미나는 "사람을 고려한 북극과학: 지식 공동창출과 활용 

가능성"이라는 주제로, 극지연구소와 주한노르웨이대사관, 주한덴마크대사관 

등이 공동 주관했다.

□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의 토레 하터만 해양연구부장과 미카엘 린덴-뵈른레 

덴마크 공과대학교 국립우주연구소 수석자문관이 강연자로 나서서, 각각 

북극해와 그린란드에서 진행 중인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발표했다.

□ 극지연구소 정진영, 정용식 박사를 비롯해 그린란드와 캐나다 전문가들은 

북극과학 공동연구 협력이 북극권 안팎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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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고 토론했다.

□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(KoARC) 세미나는 “사람에게 쓰임 받는 북극 지식을 

향하여 : 극지이슈리포트 2024”를 주제로, 극지연구소와 태재미래전략

연구원,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, 경북대학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

해양환경공단, 국립외교원, 인천대학교 북방물류사업단 등 컨소시엄 회원 

기관 소속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.

□ 극지이슈리포트는 국내 전문가들이 남북극 현안을 분석한 자료집으로, 올해는 

▲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권 전역에 나타나는 블록화, ▲북극 

원주민의 현안과 협력방안, ▲극지와 우주, ▲경험 공유를 통한 북극 

신진연구자 육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.

□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“광활한 북극에서 과학이 인류를 위해 할 일은 

무궁무진하다. 극지연구소는 앞으로도 노르웨이, 덴마크-그린란드 등 

북극권 파트너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여러 기관, 전문가들과 

다학제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북극과학 역량을 키워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및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세미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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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및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세미나

□ 북극과학협력세미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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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세미나


